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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준>

안녕하세요, 국어과 교사 강영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차이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전 공익광고에서 배기철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광고의 멘트는 ‘안녕하세요. 배기철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단지 피부색이 다를 뿐입니다. 자신들과 

틀리다고 합니다.’ 라고 진행되고 있었고 흑백으로 처리된 화면에서는 혼혈인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타났

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민등록이나 주소지는 모두 낯익은 한국의 지명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같은 국민으

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서 한결같이 어둡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측은한 마음마저 들기까지 했지요. 광고의 마지막에는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문구가 읽혀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같은 핏줄, 같은 언어, 같은 피부색, 그리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함께 나누며 



살아왔기 때문에 차이에 대해 너그럽지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윤리나 도덕, 일체감을 중요시하던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영향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와 같지 않다.’ 는 까닭에 ‘너는 틀렸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쉽사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타협하지 못하면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봅니다. 아마도 

넉넉하지 못했던 경제, 앞만 보고 추구했던 성장위주의 생활이 타인의 차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계몽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

다.’ 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채근담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높이 

여김을 받는 길이 되며, 물러나는 것이 나아가는 밑천이 될 수 있다.’ 는 격언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미덕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

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나와 다른 차이’ 를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준

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진학한 여러분을 보십시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

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앞세우거나 독단적인 생활을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를 주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앞으로는 서로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과 견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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